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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3.(화) 11:00

3. 4.(수) 조간
배포 2026. 3. 3.(화) 09:00

“이젠 품격 있는 삼겹살 드세요”
농식품부, 생산관리 인증 시범운영 

 - 돼지 품종, 사양관리 등이 차별화된 농장을 인증하여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확대
 - ’26년부터 시범 운영, QR코드를 통해 혈통부터 육질 특성까지 확인 가능
 - 인증 후 DNA 검사 및 유통단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육질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과 사육방식이 

특화된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 생산관리 인증’을 2026년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돼지 생산관리 인증 개념>

<생산농가> <인증기관>
-심사기준-

1. 품종 차별화 (√)
2. 사양기술 (  )
3. 육질 차별화 (√)
4. 유통관리 (  )

<유통업체> <소비자>

차별화된 품질 
돼지 생산

인증 심사를 
통해 최종인증

인증 돼지고기 
별도 유통

인증마크 표시
품질정보 제공
만족도 향상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생산성을 중시한 3원 교잡종(YLD)*이 

전체의 98.6%를 차지하고 있어, 고품질 돼지고기와 육질 차별화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 3원 교잡종 : YLD(요크셔, 랜드레이스, 듀록) 또는 L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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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는 유전적 우수성이 입증된 품종, 맞춤형 

사양 등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특화된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농장을 

인증하고 인증된 돼지고기가 일반 돼지고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DNA 검사와 

유통단계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포장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해당 돼지고기의 품종, 

육질 특성, 부위별 활용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삼겹살 과지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삼겹살 부위 세분화와 육질 차별화를 위한 생산단계 인증제 추진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생산단계 인증을 

통해 농가의 사육방식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품질의 돼지고기를 

즐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실 책임자 팀  장 전익성 (044-201-2371)

축산유통팀 담당자 사무관 한병윤 (044-201-2322)


